
철골조 건축물 구조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 환급 사례 안내 

공장 철골조 건축물 구조가 조립식 패널이나 슬레이트 벽인 경우 내부 마감

공사 여부에 따라 재산세 감산 적용(10~20%)이 가능하나 일부 기업에 대해 

감산율을 미적용하여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년 재산세 2천만원 부과 공장의 경우(공장건물 연면적 10,000㎡ 기준)

   ➀ 철골조 부과 : 20,000천원

   ➁ 조립식패널 부과

    (가) 내부 마감공사된 경우 : 18,000천원

    (나) 내부 마감공사안된 경우 : 16,000천원

  1) 내부마감 공사된 경우임에도 철골조로 부과시

   - 5년간 10,000천원 환급가능(2,000천원 × 5년)

  2) 내부마감 공사안된 경우임에도 철골조로 부과시

   - 5년간 20,000천원 환급가능(4,000천원 × 5년) 

조립식 패널조 유형

 ◯ 사례

 1.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여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10.)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 패널이나 시멘트 블록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 강도, 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하여야 함.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임.



 2. 조립식 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상의 적용요령에 나온 지수를 적용방법(조심2015지 1848, 2016.11.11.)

 ·건물골격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벽면을 강판에 비하여 저력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조립식 패널 등으로 시공하였다면 보다 낮은 구조지수(60)를 적용하여야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그 구조 등을 재조사하여 철골조와 조립식 패널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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